
THE TOWN NEWS 57September 3  2018   Vol. 1227

1227호 숫자퍼즐 정답

연예

걸그룹 소녀시대의 새로운 유닛(소그룹)인‘소녀

시대-오!지지’(Oh!GG)가 결성됐다.

지난 2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

녀시대-오!지지는 태연, 써니, 효연, 유리, 윤아가 

참여한 유닛으로 이달 5일 오후 6시 신곡 2곡이 수

록된 싱글을 음원사이트에 공개한다.

유닛 이름인 소녀시대-오!지지는 감탄사‘오!’

와 소녀시대(Girls Generation)의 영문 약자‘지지’

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맴버들의 조합을 통해 다

채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매력을 선보이겠다는 의

미를 담고 있다. 

소속사는 팀명과 관련해“‘허술한 데가 없이 야

무지다’란 뜻의 표준어‘오지다’를 연상시키는 재

미있는 발음의 팀명으로 멤버들 의견을 반영해 만

들었다.”고 설명했다.

이번 싱글에는 타이틀곡‘몰랐니’(Lil Touch)와 

‘ 쉼표’(Fermata)라는 상반된 매력의 두 곡이 수

록됐다. 앨볌은 소장을 원하는 팬들을 위해 키노 앨

범(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하도록 스마트카드 형태

로 제작한 앨범)도 제작됐다.

소녀시대, 5인조 
새 유닛 결성

그룹‘방탄소년단’(사진)이 오는 11일 LA 그래미박

물관에서‘방탄소년과의 대화’를 열고 팬들과 만난

다. 이 행사는 그래미 박물관 스콧 골드만 예술감독

이 사회를 맡아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새 앨범과 투어

에 관해 이야기한다. 2008년 개관한 그래미박물관은 

다양한 음악 자료를 전시하고, 유명 뮤지션 관련 음악 

이벤트를 열고 있다. 

그래미는“방탄소년단의 음악과 본질을 알아볼 특

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.”고 기대했다. 

방탄소년단은 그래미박물관 행사에 앞서 이달 5~6

일, 8~9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공연한다. 

한편 지난 29일 일본 매체 오리콘스타일에 따르면 

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LOVE YOURSELF 結‘An-

swer’가 다시 한 번 일본 오리콘차트 1위에 올랐다. 

방탄소년단은 앞서 지난해 발매된 LOVE YOUR-

SELF 承‘Her’와 지난 5월 발매한 LOVE YOUR-

방탄소년단, LA에서 팬 미팅 행사

SELF 轉‘Tear’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. 

이번 앨범음 발매 직후 한국 음원차트 1위에 오른 것

은 물론, 미국과 캐나다, 브라질, 영국 등 전 세계 65개 

지역 아이튠즈‘톱 앨범 차트’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.

또 이 앨범에 수록된‘아이돌’(IDOL) 뮤직비디오는 

지난 29일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다. 공개 후 4

일하고도 23시간 만으로 이는 한국 그룹 가운데 가장 

짧은 기간에 1억뷰를 돌파한 것이다.

한국 공연을 앞둔 캘리포니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

마틴(17, 사진)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“한국 팬들

이 보여주는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, 우리가 다른 언어

를 씀에도 소통을 하고 싶어 해서 너무 감사하다.”다

며“한국 팬들은 뮤지션과 그 뮤지션의 음악에 보여

주는 표현의 레벨이 다른 나라 팬들보다 현저하게 높

은 것 같다.”고 말했다. 

마틴은 지난 5월‘서울재즈페스티벌’을 통해 한국 

팬들의 눈도장을 받았다. 10대 소년이라는 것이 믿기

지 않을 만큼 성숙한 감성과 음악성을 뽐냈다. 이에 

힘입어 9월6일 오후 8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예

스24 라이브홀에서 첫 단독 내한공연한다. 

마틴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국 팬들의 댓글이 

많이 달린다며“보통 번역기를 돌리지만, 대체로 번역

이 우스꽝스럽게 엉터리로 되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

대충 어떤 말을 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있긴 하다.”

고 전했다.

열두 살부터 인스타그램에 커버곡을 올리며 음악활

동을 시작한 마틴은 켈라니, 브라이슨 틸러, 피프스 

하모니 등의 공연 오프닝을 장식하며 커리어를 쌓아

왔다. 2016년 첫 싱글‘드레이몬드’를 시작으로 본격

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다. 통통 튀는 가사와 달달한 

멜로디의 싱글‘스리라차(Sriracha)’로 큰 인기를 누

렸다. 

 

마틴은 그룹‘방탄소년단(BTS)’과 함께 공연해보

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.

마틴 “한국 팬들 수준 높아”


